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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실무역량 예측에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실무

역량 예측에는 경기도 소재 A대학에서 수집된 재학생 4,054명의 배경정보, 핵심역량 및 학습활동 참

여, 대학만족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기계학습 기법 중 벌점회귀모형인 elastic net을 활용하였다. 실무

역량을 반응변수로 설정하고, 165개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벌점회귀모형인 elastic net으로 분

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실무역량 예측에 높은 관련성을 보인 53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실무역량 

예측에 선택된 개인적 배경요인은 학년과 계열 정보가 포함되었다. 핵심역량 관련 변수 중에서는 협

력역량 관련 변수 5개, 의사소통역량 관련 변수 6개,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관련 변수 8개, 문제

해결역량 관련 변수 4개, 정보문해역량 관련 변수 12개, 글로벌역량 관련 변수 3개 등 총 38개의 역

량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에 선택되었다. 학생들의 활동 경험 변수 중에서는 인턴십 및 현장실습, 취

업･진로프로그램,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리더로 활동한 경험, 교수자와의 진로상담, 근로활동 시간, 

자기계발 활동 시간,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 관련 변수 3개가 실무역량 예측에 선택되었다.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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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는 비단 국내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내·외 연구나 자료에서 대학이 

기업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종종 접한다(주해

봉 외, 2017; Abelha et al., 2020; Succi & Canovi, 2020). 2021년 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결

과는 평가에 참여한 64개 대상국 중 종합 30위를 차지했으며, 세부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취학

률, 고등교육 이수율, PISA 성취도, 문맹율 지표 등은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반면, 대학교육은 47위로 

해마다 낮은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21). 

이 결과를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해야 하겠지만, 이 평가의 경우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인

들이 교육시스템을 통한 인력 양성이 기업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외 대학들은 학생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고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배현주, 백영은, 2017; Abelha et al., 2020; Lim et al., 2020). 실

무역량은 현장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설

명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학

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한 진로 멘토링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성이 높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산업체 수요를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무역량은 이론 중심의 전통적 강의로 함양하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은 수용

적이고 수동적 학습 환경을 형성하여, 학습자가 실무현장에서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할 때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주해봉 외, 2017). 이러한 맥락에

서 다수 연구에서는 지식 축적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성이 높은 과

제를 직접 수행하고 경험에 의한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제안한다(Abelha et al., 2020; Henrich, 2016). 

실증적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현장실습과 인턴십 참여는 학생의 고용가능성과 실

무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이미나, 유지원, 2019; 임정연, 2016). 이 외에도 기업 및 산

업계 인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 능력, 유연성 등이 직무 분야에 관계없이 요구된다고 논의

하고, 이러한 전이가능한(transferable) 역량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박주호 외, 2013; Abelha et al., 

2020; Buckley & Lee, 2021; Succi & Canovi, 2020). 특히 Abelha et al.(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서 지금의 학생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적응해야 하고 직무의 처리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

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은 전공지식을 가르치고 취업을 준비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 였다. 이러한 배

경에서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 봉사활동, 학부생연구프로그램, 해외교류, 동아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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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활동은 의사소통역량, 협업역량, 문제해결역량, 리더십, 대인관계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

이라고 논의되는 바, 이러한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변수연, 2019; 서은희, 김은영, 2018; 이정미 외, 2019; Buckley & Lee, 202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소프트스킬(soft skills)에 해당하는 역량부터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 경험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인들이 실무역량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는 실무에 

중요한 역량을 문헌연구, 전문가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로 도출하거나(박주호 외, 2013; 

진미석 외, 2009; Abelha et al., 2020; Succi & Canovi, 2020) 학생들의 특정 활동 참여(예: 학습공동체, 현장

실습 등)와 역량 또는 취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서은희, 김은영, 2018; 이미나, 유

지원, 2019; Miller et al., 2018). 즉, 실무역량에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하나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규명하는 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수많은 관련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역량 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회귀분석의 경우, 유사성이 있는 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최소제곱추정법을 사용할 경우 과적합(overfitting)으로 

예측 성능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백 개 이상의 변수와 다양한 데

이터 유형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이 등장하

면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학습이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컴퓨터

가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통계기법에 비해 기계학습은 예측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Yarkoni & Westfall, 2017), 수많

은 변수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수집되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다양한 학습활동

에 참여를 보여주는 학습참여 데이터를 토대로 실무역량과 관련된 변수를 기계학습 기법인 elastic net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NSSE 도구, 한국판 

학습참여(K-NSSE) 도구, NASEL(the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도구, K-CESA 도

구뿐 아니라 각 대학마다 자체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 도구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도구들은 상당

히 많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김희란, 2021; 배현주, 백영은, 2017; 변수연, 2019; 엄유경, 2020; 이정미 

외, 2019; Kilgo et al., 2015; Miller et al., 2018).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주된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로지스

틱 회귀분석, 다층모형분석 등으로, 모형에 벌점항을 고려하지 않는 비벌점 회귀분석 기법이다. 비벌

점 회귀분석의 경우 다수 변수가 투입되면 모형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모델의 예측 성능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권순보, 유진은, 2019). 본 연구에서 선택한 Elastic net은 벌점회귀모형

(penalized regression)에 속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의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중요 변수를 선별하는 데 효과

적인 방법으로 논의된다(권순보, 유진은, 2019; 문보영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모형에서 실

무역량에 관련된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다루면서 예측력이 높은 변수를 탐색할 수 있는 elastic net으로 

실무역량 예측에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역량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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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 향후 실무역량을 설명하는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연구문

제는 ‘대학생의 실무역량 예측에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실무역량 관련 변수

실무역량이란 직무현장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된다(Benner, 1982). 국내·외 대학들은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현장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등 현장문제를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면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Römgens et al.(2019)을 비롯한 다수 연

구에서는 전공이나 직무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은 다를 수 있지만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초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초 역량으로는 의사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팀웍역량, 자기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 및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자원 활용 능력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으며(박주호 외, 2013; 주인중 외, 2010b; 진미석 외, 2009; Abelha et al., 2020; Lim et al., 2020; 

Muldoon, 2009), 글로벌 시각, 변화 관리, 조직에 대한 이해(주인중 외, 2010b) 등도 함께 언급된다. 따라

서 실무역량 관련 선행연구는 실무역량(이미나, 유지원, 2019; Dharmanegara et al., 2016) 또는 직무효능

감(Chen et al., 2001)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기초 역량에 속하는 요인들을 실무역량으로 간주하여 연구

가 주로 수행된다(주해봉 외, 2017).

경험 기반 학습, 협력 기반 활동,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이 다면적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논

의되면서(Abelha et al., 2020; Helyer & Lee, 2014), 대학은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비롯한 고효과프로그램

(high impact practices)에 주목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고효과프로그램이란 대학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활동으로, 미국대학협의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AC&U)는 신입생 세미나, 협동적 과제 및 프로젝트 수행, 학부생연구프로그

램, 해외교류 프로그램, 서비스러닝, 학습공동체 활동,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글쓰기 집중 강좌, 일반

적인 지적 경험 등의 10개 활동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효과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다수 연구에서 능동적인 학습활동 경험의 가치를 논의하고 있다(변수연, 2019; 

이정미 외, 2019; Kilgo et al., 2015; Miller et al., 2018).

실무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효과프로그램 중 실무역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활동으로 

인턴십 및 현장실습교육을 들 수 있다. 인턴십 및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며, 실무역량과 직무 효능감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라

고 논의된다(남화성, 유미선, 2018; 이미나, 유지원, 2019; 임정연, 2016; Miller et al., 2018). 또한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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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장실습교육은 직무에 직접적인 능력 외에도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시각을 접함으로써 통합적 학습역량(변수연, 2019)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리더십, 세계시민역

량(Kilgo et al., 2015), 자기주도학습능력(이정미 외, 2019)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기초 역량을 증

진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과 팀 프로젝트 수행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문성 신장과 함께 구성원과의 협업역량, 프로젝트 관리 기술, 

발표 및 보고서 작성 능력 등을 훈련하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체험하면서 실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높여 실무역량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Julien et 

al., 2012; Whatley, 2012).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은 이공계분야에서 많이 운영되는 활동으로, 학부생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자에 비해 실무역량, 진로정체성,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나, 유지원, 2019), 의사소통역량과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논의된다(Carter et al., 2016). 이외

에도 봉사 및 서비스러닝은 문제해결력, 고차원적 사고력(변수연, 2019; 이정미 외, 2019), 글로벌역량, 

통합적 학습, 리더십, 도덕적 인성(변수연, 2019), 다문화 역량(Einfeld & Collins, 2008), 자기주도학습역량

(이정미 외, 2019), 대인관계 기술(백상현, 2020) 등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고된다.

한편, 고효과프로그램에 속하는 활동이 항상 실무역량이나 학습성과와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은 수업 외 활동으로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학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와 증진되는 역량에도 차이를 보인다(이정미 외, 2019; 

Miller et al., 2018; Zilvinskis & McCormick, 2019).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은 학점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신정철 외, 2008),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는 간학문적 효과성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효과적 사고

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등(변수연, 2019)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효과성이 연구 간에 혼재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교과활동은 고용가능성과 기초 역량

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Buckley와 Lee(2021)는 학생들이 취업에 어떤 기술이 요구되

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인지적 성찰 능력(meta-cognitive 

reflection)이 필요하며 비교과활동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교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교과활동을 선택할 것인지, 활동에 관련된 비용 관리,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은 취업과 직무에서 기대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

은 채용 시 성적표에 나타난 학점보다는 지원자의 구체적 경험에 관심을 가지며, 학생이 수행한 활동

과 과정을 토대로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무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정윤

숙, 유지원, 2022; AAC&U, 2011; Parks & Taylor, 2016). 유사하게, Greenbank(2015)는 직무 관련 경력이 없

는 대학 졸업생에게 비교과활동이 고용주에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라고 제안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비교과활동 내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지원(2021)은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극적인 참여 및 미참여 학생들에 비

해 학습시간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으로 시간관리와 자기관리

를 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비교과 활동 이외에도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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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고(노경란 외, 2011; 이다경 외, 2020) 학생, 교수자 간 교류

가 활발할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동기 증진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You, 2020)에 비추어 볼 때 대학 

만족도 요인이 대학생의 실무역량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직무를 경험

하는 현장실습을 비롯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은 실무역량을 함양하고 

직무에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기계학습과 관련 연구

전통적 통계 기법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둔 반면, 기계학습 기법은 설명변수 간의 복잡

한 관계를 반영하여 ‘예측’을 목표로 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에 유리하다(Yarkoni & Westfall, 2017). 또한 

기계학습은 고차원적 데이터, 수많은 변수의 개수, 다중공선성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어 복잡한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하는데 효율적 방법을 제공한다. 기계학습은 유전학(Barretina et al., 2012), 계

량경제학(Bai & Ng, 2008)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증

가하고 있다(방현주, 정혜원, 2021; Bai & Hira, 2021). 교육 분야에 활용되는 주요 기계학습 기법으로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k-근접이웃(k-nearest neighbors),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k-평균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텍스트마이닝, LASSO 회귀분석, 신경망분석 

등 다양하다(방현주, 정혜원, 2021; 유진은, 2015; Bai & Hira, 2021; Beaulac & Rosenthal, 2019). 이러한 추이

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와 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분야에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진은(2015)은 한국청소년패

널조사 VI의 2,192명의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여 랜덤포레스트 기법으로 316개의 설명변수로 투입하고 

진로 선택 여부를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랜덤포레스트 기법으로 도출한 모형은 예측력과 안정성 측

면에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지수를 이용하여 진로 선택 여부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변수를 

뽑아내고 기존 전통적 통계방법으로 제한적이었던 새로운 설명변수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하

였다. Ho et al.(2021)은 코로나 시대에 급작스럽게 시행된 원격교육 환경에서 대학생들이 인식한 학습

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하고 기법 간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

다. 사용된 기법은 다중회귀분석, k-근접이웃(k-NN), 랜덤포레스트, light GBM(gradient boosting methods), 

MLPR(multilayer perceptron regression),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elastic net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elastic 

net 기법이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 선

택 예측 연구(Beaulac & Rosenthal, 2019), 직업훈련 중도탈락 예측 모형 개발(하만석, 안현철, 2019) 등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계학습 중 벌점회귀모형은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는 회귀모형에 벌점항을 추가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기존 회귀모형은 수집된 데이터에 잘 적합되어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모형일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Zou & Hastie, 2005). 이에 벌점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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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간의 편향(bias)을 추가하여 분산(variance)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많은 기계학습 기법이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성격을 가짐으로써 결과에 대

한 설명이 어려운 반면, 벌점회귀모형은 선형모형으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

다는 장점이 있다(Ho et al., 202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호된다. 벌점회귀모형에는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LASSO regression(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elastic net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elastic net 기법은 LASSO와 ridge regression 기법을 결

합한 것이다. LASSO 기법은 분석에 많은 변수가 투입될 때 반응변수와의 관련성이 적은 변수의 회귀계

수를 0으로 축소하여 많은 변수 중 유용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Ridge regression의 경우

에는 벌점을 추가하여 회귀계수를 축소하지만 변수 선택을 하지 않고, 설명변수 간 존재하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Zou & Hastie, 2005). 따라서 Elastic net은 LASSO와 ridge 

regression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벌점회귀모형을 활용한 연구 예를 살펴보면, 김나영과 황혜영(2020)은 Lasso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하

여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으로는 다양한 선행요인을 한 모형에서 탐색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Lasso 벌점회귀모형을 

활용하여 267개의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말 독서시간, 평일 및 주말 학습시간, 청소

년 활동 참여 시간, 친척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신체증상, 협업능력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밝혀내면

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해소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권순보와 유진은(2019)

은 223개의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를 elastic net 벌점회귀모형을 활용

하여 탐색하고, 선택된 요인을 중심으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정책 수립, 교사의 

노력,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제언하였다. 문보영 외(2021)는 대졸 초기 경력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을 

elastic net으로 분석하여 150개 설명변수 중 73개 변수를 선택하고 선택된 변수들의 특성을 토대로 이직

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 예측 요인 탐색(Brown et al., 

2019), 신입생 학업부진 예측 요인 탐색(방현주, 정혜원, 2021), 대학 졸업생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 탐색(이다경 외, 2020) 등 벌점회귀모형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을 종

합해보면, 새로운 기계학습 기법을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기존 분석방법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변수를 

탐색하고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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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A대학에서 2020학년도 재학생 핵심역량 및 대학생활 경험 진단을 통해 수집

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4주간 모바일 또는 웹 설문으로 진행되었으

며, 총 4,05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는 학생의 동의와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이 1,750명(43.2%), 여학생이 2,304명(56.8%)이었고, 1학년이 1,243명

(30.7%), 2학년이 893명(22.0%), 3학년이 1,077명(26.6%), 4학년이 841명(20.7%)이었다. 학생들의 소속 학

과는 총 46개로 전공에 따라 5개 계열로 분류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750 43.2

여자 2,304 56.8

학년

1학년 1,243 30.7

2학년 893 22.0

3학년 1,077 26.6

4학년 841 20.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79 34.0

자연과학계열 296 7.3

공학계열 1,101 27.2

보건의료계열 867 21.4

예체능계열 411 10.1

합계 4,054 100

2. 분석 자료

가. 변수 정리

설문응답이 완료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분형 범주 변수인 성별은 0과 1

로 더미 코딩을 하였고, 학생들의 소속학과는 5개(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보건의료, 예체능)로 

분류하고 각각 5개의 계열 변수를 생성하여 0 또는 1로 코딩하였다. 

나.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반응변수는 실무역량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미나와 유지원(2019)의 실무역량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나는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나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업무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총 4문항으로,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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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는 총 165개를 활용하였다. 개인 배경변수는 성별(남=0, 여=1), 학년(1-4학년), 계열 정보로 

구성되었고, 계열은 5개(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보건의료, 예체능) 변수로 구성되었다. 학점은 GPA 

점수를 활용하였다. 역량은 대학 자체 개발한 도구로 총 131개 변수로 구성되었고(협력역량: 27개, 비

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21개, 문제해결역량: 20개, 의사소통역량: 22개, 정보문해역량: 21개, 글로벌

역량: 20개), 학습자의 활동에 관한 변수는 19개(고효과프로그램 경험: 8개, 리더 경험: 1개, 활동에 투자

하는 시간: 7개, 교수자와의 교류: 3개), 대학만족도 관련 변수 7개를 활용하였다. 설명변수의 척도와 구

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명변수 구성

구분 내용 변수 수 척도 신뢰도

배경정보 배경정보 성별(Gender), 학년(Year), 계열(CollegeCode1~5) 7 범주형 -

학점 학점(GPA) GPA 1 연속형 -

역량

협력역량
(Collab)

타인 정서 파악,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 고통 공감, 실수 포용, 
공감 표현, 도움 제공, 팀원과의 관계, 맡은 업무에 대한 태도, 
팀 규칙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 팀과 정보 공유, 어려운 역할 
수용, 팀을 위한 협력 정도, 책임완수, 팀을 위한 공헌, 협력적 
일 선호, 공동체 목표 이해, 공동체 일에 관심, 공동체 발전에 
기여,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손해 감수, 협력적 문제해결 동참 
촉구, 봉사 중요성 인식, 어려운 이웃돕기 참여 경험, 기부 경
험, 자원봉사활동 경험, 봉사 정보 탐색, 최근 봉사활동 참여

27

1-5점*

.92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

역량
(Vision)

미래 비전 유무, 구체적 계획 유무, 계획 수립, 체계적 목표수
립, 성장적 목표 수립, 계획 추진 과정 모니터링, 수행 결과 
성찰, 목표 추진에 대한 자신감, 인내심, 약점 극복 가능성 인
식, 실패 수용 태도, 새로운 시도 선호, 능동적인 도전, 학습과
정에 대한 평가, 학습자원 수집, 효과적 학습전략 활용, 학습행
동 조절, 학습환경 통제, 계획적 학습, 지연행동 조절, 주도적 

시간관리

21 .93



유지원 (2022)

 298 

* 1=전혀 그렇지 않다, 2=조금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없다, 2=1회, 
3=2회, 4=3회 이상, *** 1=1시간 미만, 2=1~5시간 미만, 3=5~10시간 미만, 4=10~15시간 미만, 5=15~20
시간 미만, 6=20~25시간 미만, 7=25~30시간 미만, 8=35시간 이상

구분 내용 변수 수 척도 신뢰도

역량

문제해결
역량
(PB)

현상에 대한 열린 시각, 문제발견 세심성, 일상적 문제발견, 
발견 문제의 과제화, 문제원인 파악, 포괄적 원인 탐색,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정보 중요도 판별, 문제해결 
실태 진단, 장애요인 파악, 다양한 해결책 수립, 해결안 수정보
완, 피드백 수용, 절차적 문제해결, 대안 적용, 종합적 평가, 
대응책 마련, 문제해결을 위한 인내심, 수행 결과 성찰 

20

1-5점*

.93

의사소통
역량

(Comm)

독서 경험, 글 요약, 독해, 저자의도 파악, 독서 전략, 맥락 파
악, 확장된 독서 활동, 글쓰기 구상, 글쓰기 자료 활용, 개요 
작성, 목적별 글쓰기, 작성 글 자가 평가, 대화 메시지 파악, 
상대 대화에 대한 반응, 비언어적 의사소통, 맥락적 의사소통, 
상대 의견 존중, 정확한 의사 표현, 자기소개, 의사소통 자신

감, 발표기술, 논리적 의사소통

22 .92

정보문해
역량
(Info)

자료 현황 진단, 정보원에 대한 지식, 신속한 정보검색, 정보 
수집 방법, 정보원 평가, 정보 중요도, 체계적 정보 분류, 수집 
정보 관리, 정보 가공, 정보 요약, 분석 고려 요인 파악, 정보 
신뢰도 평가, 시각적 가공 정보 이해, 정확한 분석을 위한 도구 
활용, 도구를 활용한 신속한 분석, 분석 결과 해석, 방대한 정
보 관리, 통찰, 자료 검증 및 오류 수정, 자료 고도화, 가공된 

정보 확산

21 .95

글로벌
역량

(Global)

타문화 존중, 다문화 고유가치 인식, 포용, 평등 태도, 개방적 
태도, 국제 이슈 관심, 지구공동체 이해, 국제적 정세 지식, 
국제적 이슈 탐색, 편견 극복, 글로벌 봉사, 후원, 국제적 봉사
단체 참여, 사회적 약자 지원, 외국어 학습, 외국어 일상소통, 
외국어 자료 활용, 타문화 비언어적 요소 이해, 외국어 발표, 

외국어 글 작성

20 .90

활동
경험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HIP_)

학습공동체, 현장실습/인턴십, 프로젝트, 봉사, 학부생연구프
로그램(URP), 해외교류프로그램, 취업진로프로그램, 동아리

8 1-4점** -

리더경험 리더 경험 1 1-4점 -

활동 시간
(Time_)

학습시간, 근로시간, 동아리활동시간, 자기계발시간, 봉사시
간, 친목도모시간, 가사일시간

7 1-8점*** -

교수자와 
교류

진로상담, 비교과활동 교류, 학업상담 3 1-4점 .80

대학
만족도

대학만족도
(ColSat)

전반적 만족도, 교육수준, 평판도, 전공만족, 동료관계, 학과만
족, 학과 및 대학 행사 참여

7 1-5점 .81

총 변수 165 - -



Elastic net 벌점회귀모형을 활용한 대학생의 실무역량 예측 변수 분석

 299 

3. 분석 방법

학생의 실무역량 관련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 중 벌점회귀모형 분석방법인 

elastic ne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lastic net 기법은 LASSO와 ridge regression 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많은 변수가 투입될 때 반응변수와의 관련성이 적은 변수의 회귀계수를 0으로 축소하여 간명한 

모델을 만드는 LASSO의 장점과, 설명변수 간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idge regression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Zou & Hastie, 2005). 본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설명변

수를 사용함에 따라 실무역량 예측에 관련성이 높은 변수 선택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역량 측정 

문항 간, 또한 대학에서의 활동 내용과 시간 등 변수 간 상관이 존재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로

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므로 elastic net을 분석방법으로 선정하였다. Elastic net은 LASSO의 L1-norm, 

ridge regression의 L2-norm 벌점함수를 하나의 식에 모두 포함하며, 그 식은 (1)과 같다.

  argmin  


  








  



  
      (1)

Elastic net은 두 개의 조율모수(tuning parameter)인 α와 λ를 가진다. α는 0-1사이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LASSO의 특성을, 0에 가까울수록 ridge의 특성을 띤다(Zou & Hastie, 2005). λ는 벌

점 크기를 결정하는데, λ=0이면 최소제곱법의 결과와 같고, λ가 커질수록 회귀계수가 축소된다. 

본 연구에서는 MSE(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α값과 λ값을 결정하기 위해 10-fold 

교차타당화(cross validation, CV)를 실시하였으며, 모형을 구축할 때 1-표준오차 법칙(one-standard 

error rule)을 적용하여 가장 간명한 모형을 산출하는 λ를 선택하였다(Hastie et al., 2017). 한편, 

Shevade와 Keerthi(2003)에 따르면, 교차타당화(CV)가 무작위로 데이터를 분할하므로 분할된 데이

터에 따라 조율모수가 달라지고 최종 모형에 선택되는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

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relevance count를 모형 적합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순보, 유진은,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과정을 100회 반복실시하고, 모형적합마다 

교차타당화를 수행하였으며, 100회 모형 적합을 반복한 결과에서 설명변수가 반복적으로 50회 

이상 선택되어 변수 선택에 안정성을 보이는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모형평가를 위한 

측도는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R glmnet package version 4.1-3(Friedman 

et al., 2021), caret package version 6.0-90(Kuhn et al., 202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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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Elastic net을 활용한 벌점회귀모형 구축 

4,054명의 원자료는 7:3의 비율로 훈련자료(2,838명)와 시험자료(1,216명)로 분할하여 훈련자료

는 모형 구축에 활용하고 시험자료는 구축된 모형의 평가에 사용하였다. 조율모수로 α는 0.5로 

하고 10-fold CV를 100번 적용하면서 간명한 모델을 구축하는 λ값으로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 

훈련데이터로 도출된 모형을 시험자료에 적합한 결과, 모형의 평가 지표인 RMSE(Root Mean Square 

Error)의 평균은 .46(SD=.01), MSE(Mean Squared Error)의 평균은 .22(SD=.01)로 나타났다. Relevance count 

방식을 적용하여 100회 모형적합 과정에서 설명변수가 반복적으로 모형에 포함되는 빈도를 산

출하였고, 100회 중 50회 이상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를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구분 0회 1-9이하
10회 이상- 
49회 이하

50회 이상 - 
69회 이하

70회 이상 - 
89회 이하

90회 이상 –
99회 이하

100회

선택된 변수 수 49 31 28 10 8 20 15

<표 3> 100회 모형 적합에서 선택된 변수의 반복적 포함 횟수 

<표 3>을 살펴보면, 투입된 165개의 설명변수 중 모형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은 변수가 49

개이었고, 1회-9회 이하로 선택된 변수가 31개, 10회 이상-49회 이하로 반복 포함된 변수는 28개

이었다. 50회 이상 모형에 반복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총 53개로, 특히 100회 모두 포함된 변수

가 15개(CollegeCode4, CollegeCode5, Collab13, Vision1, Vision2, Vision8, Vision10, Vision13, PB5, Comm13, 

Comm20, Info3, Global 18, faculty1, HIP_Club), 90회-99회 반복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20개

(CollgeCode3, 협력: 2개,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2개, 문제해결역량: 3개, 의사소통역량: 3개, 

정보문해역량: 4개, HIP_Service, HIP_Internship, HIP_CareerPG, 대학만족도: 2개)이었다. 

2. Elastic net 벌점회귀모형 분석 결과 

총 165개의 설명변수 중 elastic net 모형에 100번 적합한 결과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모형에 

선택된 실무역량과 관련된 변수 총 53개로 나타났다. GPA를 제외한 모든 선택영역(배경정보, 6

개 역량, 활동 경험, 대학만족도)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설명변수의 영역별로 학생의 개인 배경

변인과 학점, 6개 역량, 활동 경험, 대학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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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0회 이상 모형에 반복 선택된 53개 설명변수의 내용 및 회귀계수

영역 변수 변수 설명
선택 
빈도

M SD Min Max

배경
정보
(4)

Year 학년 87 .01 .00 .00 .02 

CollegeCode5 예체능계열 100 .09 .02 .04 .14 

CollegeCode4 보건의학계열 100 .04 .01 .01 .08 

CollegeCode3 공학계열 99 -.03 .01 -.06 -.01 

역량: 
협력
(5)

Collab13 나는 팀을 위해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 100 .02 .01 .00 .05 

Collab09 나는 팀의 규칙이나 수행방식을 잘 알고 있다. 96 .02 .01 .00 .05 

Collab01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95 .02 0.01 .00 .04 

Collab19 나는 내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65 .01 .01 .00 .02 

Collab27 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62 .01 .01 .00 .02 

역량:
비전
도전
(8)

Vision02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0 .01 .01 .06 .10 

Vision01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100 .07 .01 .05 .09 

Vision08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 .05 .01 .03 .07 

Vision10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 .02 .01 .00 .04 

Vision16 나는 나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98 .02 .01 .00 .04 

Vision13
나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0 .02 .01 .00 .04 

Vision18 나는 나에게 가장 능률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90 .01 .01 .00 .04 

Vision21 나는 나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87 .01 .01 .00 .03 

문제
해결
(4)

PB05 나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낸다. 100 .04 .01 .01 .07 

PB10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99 .03 .01 .00 .05 

PB12
나는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
을 모색한다.

96 .02 .01 .00 .04 

PB19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93 .02 .01 .00 .04 

역량:
의사
소통
(6)

Comm13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한다. 100 .04 .01 .01 .06 

Comm14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
인다.

97 .02 .01 .00 .04 

Comm22 나는 토론할 때 나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한다. 97 .02 .01 .00 .03 

Comm20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한다. 100 .01 .01 .00 .03 

Comm18 나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94 .01 .01 .00 .03 

Comm15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비언어(표정, 시선, 제스처 등)를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61 .01 .01 .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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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수 변수 설명
선택 
빈도

M SD Min Max

역량:
정보
문해
(12)

Info03 나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모을 수 있다. 100 .05 .01 .02 .07 

Info19 나는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99 .02 .01 .00 0.05 

Info10
나는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정리
할 수 있다.

94 .02 .01 .00 .04 

Info09
나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집
한 정보를 조직화 할 수 있다.

97 .02 .01 .00 .03 

Info04 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85 .02 .01 .00 .04 

Info07 나는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91 .02 .01 .00 .04 

Info06 나는 수집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79 .01 .01 .00 .03 

Info18 나는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83 .01 .01 .00 .03 

Info02 나는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83 .01 .01 .00 .03 

Info0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보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고 있다. 60 .01 .01 .00 .03 

Info12 나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65 .01 .01 .00 .03 

Info21
나는 내가 만든 정보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65 .01 .01 .00 .02 

역량:
글로벌
역량
(3)

Global18
나는 다른 민족의 비언어적(몸짓, 표정 등) 표현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100 .05 .01 .04 .07 

Global20 나는 나의 생각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75 .01 .01 .00 .02 

Global14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61 .01 .00 .00 .01 

활동
경험
(8)

HIP_Internship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 96 .02 .01 .00 .04 

HIP_Service 봉사활동 참여 99 .01 .01 .00 .02 

HIP_Club 동아리 활동 참여 100 .01 .00 .00 .02 

HIP_CareerPG 취업･진로프로그램 참여 95 .01 .00 .00 .02 

Leader 리더 활동 경험 74 .01 .00 .00 .02 

Time_SelfDev 자기계발시간 53 .00 .00 .00 .01 

Time_Work 근로시간 57 .00 .00 .00 .01 

Faculty01 교수자와 진로상담 100 .03 .01 .01 .05 

대학
만족도

(3)

ColSat01 대학생활 만족 98 .01 .01 .00 .02 

ColSat02 대학 교육과정 만족 91 .01 .01 .00 .03 

ColSat03 대학 평판 만족 69 .01 .01 .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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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변인 및 학점

배경정보에서 학년 변수(Year)와 계열 변수 중 공학계열, 보건의료계열, 예체능계열 변수

(CollegeCode3, CollegeCode4, CollegeCode5)가 실무역량 예측에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학점은 실무역

량 예측에 선택되지 않았다.

나. 역량 

역량의 경우, 협력역량 5개(27개 중),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8개(21개 중), 문제해결역량 4

개(20개 중), 의사소통역량 6개(22개 중), 정보문해역량 12개(21개 중), 글로벌역량 3개(20개 중)가 

최종 모형에 포함되었다. 정보문해역량 영역의 설명변수가 총 21개 중 12개가 선정되어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에 속한 변수의 선택 비중

이 높았다. 

첫째, 협력역량에 해당하는 변수 중 실무역량 예측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총 5개로, 팀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Collab13), 팀의 규칙과 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능력(Callab09), 타인

의 정서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능력(Collab01), 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Collab19)과 최

근 타인을 적극 돕는 경험이 많을수록(Collab27)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둘째,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에 속한 8개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는데, 특히 100회 모두 

선택된 변수가 5개, 90회 이상 모형에 포함되면서 회귀계수도 크게 나타난 변수는 7개였다. 자

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Vision02),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Vision01), 자기효능감이 높고(Vision08), 자신의 노력으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수

록(Vision10)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전략 활용 능력(Vision16), 새로운 일

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태도(Vision13), 능률적인 학습환경 구축 능력(Vision18), 시간관리 기술

(Vision21)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에 관계가 높았다.

셋째, 문제해결역량 영역 변수 중에서는 4개가 실무역량 예측 모형에 선택되었는데, 모두 90

회 이상 모형에 선택되면서 회귀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PB05),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며(PB10),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할수록(PB12),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PB19)가 높을수록 실무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의사소통역량 영역에서 선택된 변수는 총 6개로, 모형에 선택 빈도가 90회 이상이면서 

회귀계수 크기도 큰 변수는 5개를 차지하였다. 대화 시 상대방의 메시지 파악 능력(Comm13), 대

화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능력(Comm14), 토론 시 논리적인 주장 능력(Comm22), 자신감 있는 

발표 능력(Comm20), 정확한 의사 표현 능력(Comm18)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에 포함되었다. 이 외

에도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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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15). 

다섯째, 정보문해역량 관련 설명변수는 총 12개로, 실무역량 예측 모형에 가장 많이 선택되었

다. 신속한 정보 수집(Info3), 정보의 검증과 오류 수정(Info19), 간명한 요약(Info10), 엑셀, 파워포

인트, 워드 등을 활용한 정보 가공(Info09),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 활용(Info4), 정보의 체계적 분

류(Info07),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Info06), 정보 해석 및 결론 도출(Info18), 정보원

에 대한 지식(Info02), 정보의 충분한 정도 판단(Info01), 정보의 신뢰도 판단(Info12), 정보 공유

(Info21)능력이 높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여섯째, 글로벌역량에 해당하는 변수 중 총 3개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모형에 포함되었다. 실

무역량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나는 다른 민족의 비언어적(몸짓, 표정 등) 표현방법

을 이해할 수 있다(Global18)’이었다. 그 외에 외국어로 발표하는 능력(Global20),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행동 실천(Global14)이 높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다. 활동 경험

학생들의 활동 경험 영역에서 투입된 8개의 고효과프로그램 참여 변수 중 4개 변수가 실무역

량과 관련이 높은 설명변수로 선택되었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HIP_Internship)은 고효과프로그램 

중 회귀계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봉사활동(HIP_Service), 동아리 활동(HIP_Club), 취업･

진로프로그램(HIP_CareerPG)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 외에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많을수록(Leader)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고, 대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 중에서

는 자기계발시간(Time_SelfDev)과 근로시간(Time_Work)이 실무역량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또한 교수자와의 진로 상담 변수(Faculty1)는 100회 모두 예측모형에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의 실무역량 향상과 관련성도 크게 나타났다.

라. 대학만족도

대학만족도 영역에는 투입된 7개 설명변수 중 3개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선택된 변수는 대학

생활(ColSat01), 교육수준(ColSat02), 대학 평판(ColSat03)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나

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학습참여 진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실무역량에 관

련된 변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반응변수로, 개인 배경변인, 학점, 6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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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협력역량,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정보문해역량, 글로벌역

량), 대학에서의 활동 경험, 대학생활만족도에 해당하는 총 165개의 설명변수를 투입하였다. 

Elastic net으로 분석한 결과, 실무역량예측 변수로 최종 53개를 선택하였고, 설명변수가 속한 영

역별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경요인으로 계열정보와 학년은 실무역량을 예측하는 데 관련 변수로 결정되었다. 학

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교과 

수강이 늘어나고 진로에 관련된 활동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 5개 변수로 구성된 계열 변수 중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변수와 자연과학계열 변수는 선택되지 

않았고, 보건의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실무역량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보건의료계열과 예

체능계열의 경우 자신들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고 현장업무와 밀접한 실기･실습교육 및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학계열의 경우 실무역량이 낮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

석은 어려우나 공학분야는 타 전공에 비해 빠른 기술 변화에 민감하여 재교육 실시 비율이 높

은 특성을 가진다(주인중 외, 2010a). 이러한 배경에서 공학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실무역량

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으며 현장직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더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학점은 실무역량 예측 모형에 선택되지 않았다. 특히 100회 적합 결과 한 번도 선택되

지 않았는데, 이는 실무역량 측면에서 학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인다.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적표에 나타난 학점

으로 지원자의 능력과 경험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점보다

는 지원자의 경험과 역량에 관심을 가진다고 논의한다(정윤숙, 유지원, 2022; Henrich, 2016; Park 

& Taylor, 2016). 기계학습 분석기법은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에 초점을 

두고 변수를 모형에 선택하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실무역량을 예측하는 

데 학점보다 역량과 학습활동 경험 관련 변수가 더 유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실무에 의사소통역량, 협력역량, 문제해결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자원 

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등 전이가능한 역량이 강조되었다(Abelha et al., 2020; Muldoon, 2009). 본 

연구 분석 결과, 협력역량,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정보문해역

량, 글로벌역량이 모두 실무역량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량별로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개수는 정보문해역량이 12개,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이 8개, 문제해결역

량이 4개, 의사소통역량이 6개, 협력역량이 5개, 글로벌역량이 3개로 역량 관련 변수가 총 38개

에 달하였다. 특히 역량 중 가장 변수가 많이 포함된 정보문해역량과 비전 수립 및 자기관리역

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주요 역량으로 논의되지만, 의사소통역량

이나 문제해결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역량이다(Muldoon, 2019). 정보문해역량의 경

우, 신뢰로운 정보와 자원을 탐색하고, 복잡한 자료를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조직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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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산 하는 능력이다. 이는 직무분야를 막론하고 업무에 기초가 되는 능

력으로 실무와 직결되기 때문이 많은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비전수립 및 자기관리역량의 경우, 선택된 8개 변수 중 7개가 90회 이상 실무역량 예측에 선

택되어 안정성을 보이는 동시에 회귀계수도 크게 나타나 실무역량 측면에서 비전수립 및 자기

관리역량의 중요도를 시사하였다. 이는 자신의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를 개척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비전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기획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사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협력역량은 핵심역량에 빠지지 않는 역량이며, 실무역량 

예측에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역량은 크게 외국어 능력에 대한 변수와 타문화에 대

한 이해에 관련된 설명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실무역량 예측에 선택된 3개 중 2개 변수가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해당함에 따라 외국어 능력보다 세계

시민성 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도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와 

접촉을 늘리고 서로의 이질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협력학습, 융합적 학습활동을 확대할 필요

가 있고, 사회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서비스러닝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실무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역량과 다양한 역량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전이가능한 역량으로 논의된 의사소통역

량, 문제해결역량, 협력역량, 정보문해역량, 자기관리역량, 글로벌역량 등이 실무역량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만큼, 대학에서 역량기반의 교과 및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과 내실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역량 개발은 한두 번의 체험으로 함양되기 어렵고 역량이 체화되기까

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성장과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이 유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 체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무역량에 관련된 기초 역량은 설문이나 인터뷰로 필요한 역량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실무역량과 관계가 높은 역량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핵심역량 측

정에 상당히 많은 문항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성과를 반응변수로, 사용하

는 수많은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예측력이 뛰어난 문항을 선별한다면, 역량 진단 문항을 효율적

으로 줄이고 응답 학생의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경험 중심 학습이 실무역량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논의하였다(이미나, 유지

원, 2019; 임정연, 2016; Henrich, 2016; Miller et al., 2018). 본 연구 결과, 설명변수로 투입된 8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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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프로그램 중 현장실습 및 인턴십,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취업･진로프로그램이 최종 선택되

었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 중에서도 현장실습 

및 인턴십 경험의 영향력이 실무역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 현장경험이 실무역량 함양에 효과적

인 전략임을 재확인하였다. 취업･진로프로그램 참여가 많을수록 실무역량이 높았는데, 이는 관

련 분야 실무자들의 특강, 멘토링 등을 접하면서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

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대학마다 현장실습 또는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이 많이 위축

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이 현장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각별히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교과목 확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의 현장실습 또는 

견학 개발, 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 등 현장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가 활발할수록 실무역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경험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태도로 자치활동을 추진하면서 

조직 및 업무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을 복합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 실무역량 예측에 관련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많을수록 실무역량이 높았는데, 이는 리더 

활동 경험으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기술을 비롯하여 대인관계 기술, 조직 관리 기술이 발달된

다고 논의한 이재숙과 이정희(201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실무역량 예측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교수자와의 진로상담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학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는데(변수연, 2019; Pascarella & Terenzini, 2005),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교수자와의 진로상담 변수만이 실무역량 예측에 밀접한 관계를 보였고 100회 모두 선택되

는 중요도를 보이면서 교수자의 밀착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

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진로프로그램 제공하며, 교수자와의 진로 상담 활동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확대하여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생활에 들이는 시간 변수 중에서는 근로시간과 자기계발에 들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실무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시간 변수가 선택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실무

역량 예측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근로활동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

정적 시각이 공존하는데, 주로 해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일하는 경험이 대인관계, 자기관리, 조

직 이해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

시간이 많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 학업성취에 부정적이라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다(이정미 

외, 2019). Zilvinskis와 McCormick(2019), Muldoon(2009)은 대학에서 학업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학생의 근로 경험도 가치있는 비교과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일터에서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동료 학생들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로 고객 응대 기술, 시간관리 기

술, 정확성과 조직 내에서의 업무 경험 등 생애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Muld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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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과도할 경우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면서, 학생들이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과 GPA 간에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나(Hwang, 2013; Logan, Hughes, & Logan, 2016),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학생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오히려 GPA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Pike, Kuh, & Massa-McKinley, 2008). 

Zilvinskis와 McCormick(2019)은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학생은 일을 하지 않은 학생보다 고효과프

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고, 유사하게 유지원(2021)도 비교과활동에 적극적인 집단

과 미참여집단을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의 근로시간과 친목도모시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교과활

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학업시간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오히려 많았으며, 학점과 역량 

측면에서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

하며,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학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

이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다면적 자기성장을 통해 실무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실무역량 예측 변수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벌점회귀모형은 선택된 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는 변수 선택이 이루어

지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무역량 예측을 위해 4,000여 개 이상의 데이

터를 활용하였으나 한 대학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다수 대학의 자료를 포함하여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반응변수인 실무역량은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된 값이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자신감이 실무역

량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관찰된 실무역량이 아니라는 점은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지닌다. 

실무역량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로 실무역량 예측에 대한 변수 탐색이 제안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165개에 달하는 많은 변수가 실무역량 예측에 투입되었으나 또 다른 특

성을 지닌 설명변수를 고려한 연구도 실무역량을 이해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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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Predictors for Job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Using Elastic Net 

You, Ji Won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ables which predicts job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To predict 

job competency, 4, 054 students’ data in background information, generic competencies and learning engagement, 

college satisfaction were collected at University A in Gyeonggi-do. Job competency was set as a response variable, 

and 165 variables were inpu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elastic net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53 variables were finally selected to the predict job competency.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academic year and 

colleges were selected among personal background factors. A total of 38 competency related variables were revealed 

to predict job competency: 5 variables from collaboration, 6 variables from communication skills, 8 variables from 

self-management skills, 4 variables from problem-solving skills, 12 variables from information literacy, and 3 

variables from global competency. In addition, experience in internship and field training, career programs, service 

learning, club activities, leadership role, and career counseling with faculty, working hours, time invested in 

self-development, and 3 variables in college life satisfaction were revealed in predicting job competency.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of improving job competency were discussed.

Key words : job competency, generic competency, learning engagement, machine learning, elastic net


